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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의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f Nursing Process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ducation Satisfaction 

between Clinical Practicum and School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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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교육 간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연구로 성인간호학실습

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3학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55명을 대상으로 교내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실험군(N=29), 임상

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대조군(N=26명)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간 간호과정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

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t=-9.82, p=.040) 및 타 학생에게 추천(t=-1.88, p<.001)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로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실습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

츠와 교수법, 실습으로 구성된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erences in nursing process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ducation satisfaction between clinical practicum and school practicum in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s an inequality control post-hoc design study, 55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mong the third yea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took adult nursing practice were targeted. Data 
were collected by classifyi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chool practicum into the experimental 
group(N=29) and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practicum into the control group(N=2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process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in 
the control group, overall satisfaction with education (t=-9.82, p=.040) and recommendations to other students 
(t=-1.88, p<.001)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lthough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um and school practicu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ould be found in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line with the post-corona era, futur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practicum program consisting of various contents, teaching methods, and practice to achieve 
the goal of practicum and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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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은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

억 8천 8백만 명의 환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중 4백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대유행(pandemic)의

상황을 겪고 있다[1]. 각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지만 치료제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고 델타, 람다, 오

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팬데믹 상

황이 장기화되고 있다[2].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모임 및 행사가 자제되고 재택근

무 등이 이루어지며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방역관리

의 문제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및 의료기관

의 운영방침에 따라 실습 교육의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

고 있다[3].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변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4]. 이에

정부는 간호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을 확

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임상실습이 가능한 의료

기관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쏠려 있어 양질의 실습교육

을 시행할 수 있는 실습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5], 출

산율 감소로 인해 아동 및 여성건강간호학 실습은 더욱

어려워졌다[6]. 또한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 및 환자와

학생의 안전 등을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매

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실습 교육환경

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7].

간호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임상역량을 갖추는 실습

교육을 강조하며 있으며, 의무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간호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8]. 실습 교육을 통해 배

우는 비판적 사고와 임상판단, 의사소통능력, 간호수행

능력 등은 간호사의 임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8, 9]. 부족한 임상판단 능력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10] 복잡한 처치가 요구되

는 응급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11]. 이러한 실습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상실습은

불가피하게 교내실습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다[3].

임상실습 대체 교내실습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운영 실적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임상실습 대체 교내

실습이 임상실습과 유사한 교육의 효과와 질 유지를 위

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2].

임상실습 교육에서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문

제를 해결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13]. 간호과정은 간호의 질과 효

율성을 높이고 간호의 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

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

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4]. 간호

과정의 적용은 비판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능력은 비판적 성향(disposition)과 기술

(skill)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판적 사고능력의필수요소이다[15]. 이러한 비판

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에서는 문제

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사례기반학습

(case based learning, CBL), 역량기반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 사례연구(case study) 등 다양한 교수

법을 적용하고 있다[16, 17]. 특히 실습교육에서 사례기

반학습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판단 오류를 교정하면서

가이드하고 짧은 시간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여

교수자 및 학생 모두에게 PBL보다 선호되어 활용되고

있다[16, 18].

실습교육에서 교육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다[12]. 실습교육이 학

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과 활동으로 구성

될 때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교육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높은 교육 만족도는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고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시켜 학습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팬

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

중점의 교내실습을 구성하여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교

육 간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도

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내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교내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만들고 추후 실습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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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교육

의 효과(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

도)를 비교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연구이

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의 성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3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

의한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성인간호학실습 전 정신간호학실습(교내실습)과 입문실

습(의료기관)을 완료한 학생들로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경험은 각 1회씩 동일하였다. 임상실습 기관을 배정받

은 26명의 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집단으로 선정하고,

COVID19로 인해 임상실습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29명

의 학생은 교내실습 교육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80,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19]. 연

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그룹당 최소 26

명씩 총 52명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권장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과정 자신감(Nursing Process Competence)

간호과정 자신감은 Kweon[20]이 개발한 간호과정

자신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 지

식, 간호과정 적용, 간호과정 기록, 증상(주관적 자료)과

징후(객관적 자료) 구분, 관련요인 구분, 간호과정 단계

연계, 협력, 간호 일관성의 9개 하위요인, 총 3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측정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일관성 7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96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로 확인되었다.

2)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Yoon[21]이 개발한 비

판적 사고성향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지적 열정,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의 7개 하위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86으로 확인되었다.

3) 교육 만족도(Satisfaction with Education)

교육 만족도는 실습 전반에 대한 내용, 성인간호학

교과목에 대한 도움, 임상판단능력, 임상적용가능성, 타

학생에 대한 추천 정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으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술

하게 하였다.

4) 성인간호학실습 대체 교내실습

교내실습은 임상실습과 동일하게 한 개 조당 7-8명

의 실습생으로 구성하여 2주, 90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성인간호학실습의 학습성과 및 교육목표에 따라 임상

실습 교육집단이 배정받은 의료기관의 병동 특성(내과,

외과, 비뇨기과)을 반영하여 8개 주제의 사례기반학습

(장폐색, 담낭염, 췌장염, 폐렴, 기흉, 요로결석,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불균형)을 구성하였다. 사례 난이도 조

정 및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자

2인과 15년 경력의 3차 의료기관 현장지도자 1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사례기반학습과 연계된 이론학습자료와 간호 및 진

단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을 통해 실습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술기 실습 등을 적절

히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술기 실습은 교수자

의 시범을 통한 교육 후 진행하였다. 사례기반학습 내

용을 토대로 기흉을 주제로 하는 사례에서는 흉관 배액

관 관리 및 산소요법을 시행하였고, 약물 투여 사례에

서는 약물 투여 관련 의료기기(infusion pump, syringe

pump)사용과 주사요법(정맥주사,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으로 시행하여 사례기반학습과 술기 실습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집담회 시 8개

의 사례기반학습 자료를 학생 1인당 1개씩 사례연구로

할당하여 간호과정 보고서를 발표하게 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실습이 운영되는 동안 매일 실습 종료시

실습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하여 교내실습

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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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군 처치

실험군에게 할당된 사례와 비슷한 주제로 사례를 선

정할 수 있도록 실습 전 실습기관 현장 지도자에게 협

조요청 후 실습지도교원이 순회지도 시 대상자 선정 관

련 선별 지도를 실시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후 실험군

에게 할당되었던 사례기반학습 및 이론학습자료는

LMS를 통해 대조군에게도 공유하였으며, LMS 내 메

신저를 통해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2년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구체

적인 연구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

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

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은 실습과 평가가 모두 종료된 후 온라인 설문지를 통

해 실시하였으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

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무

기명 처리하였고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실

습이 종료된 후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도 교내실

습에서 활용된 교육자료를 모두 배부하고 LMS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

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test, 임

상실습과 교내실습의 효과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으며, 모

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를 기준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

질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연령, 성별, 성적, 전공 만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

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Table 1.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5)

Variables
Exp.(n=29) Cont.(n=26)

x2 or t(p)
n(%) o rM±SD n(%) or M±SD

Age 23.55±2.63 22.73±1.85 0.524(.591)

Gender
F 23(41.8) 25(45.5)

3.50(.105)
M 6(10.9) 1(1.8)

Grade
4.0 이상 15(27.3) 7(12.7)

1.15(.562)3.0∼3.99 13(23.6) 19(34.5)
3.0 미만 1(1.8) -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24(43.6) 21(38.2)
1.15(.562)Moderate 4(7.3) 5(9.1)

Poor 1(1.8)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의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 간 간호과정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만족도 중 실습

전반에 대한 내용(t=-.98, p=.040)과 타 학생에게 추천

(t=-.19, p<.001)점수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표 2.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의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만족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Nursing Process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ducation Satisfac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5)

Variables
Exp.(n=29) Cont.(n=26)

t(p)
M ± SD M ± SD

Nursing Process Competence 4.17±.69 4.06±.67
.63
(.77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97±.48 3.86±.47
.83
(.777)

Education
Satisfaction

Overall content
of the practice

2.76±.58 2.88±.33
-.98
(.040)

Help in adult
nursing courses

2.83±.47 2.92±.27
-.91
(.064)

Help with clinical
judgment ability

2.93±.37 2.88±.33
.49
(.392)

Clinical
applicability

2.86±.44 2.92±.27
-.61
(.210)

Recommendation
for other students

2.83±.47 3.00±.00
-.19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Ⅳ.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의료

기관의 실습 중단 및 축소와 교육부의 간호학과 학생증

원으로 인한 임상실습기관 부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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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결손 및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

임상실습 대체 교내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참여 학생 각각 평균 4.17± .69점,

4.06± .67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Lim[22]의 연구에서 3.19± .42, Kim

과 Choi[23]의 연구에서의 3.58± .56보다 다소 높은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실습 교과목과 관

련된 이론 교과 수업을 마친 후 진행된 실습이며 8주의

집중실습기간에 있던 관계로 여러 실습 교과목을 통한

간호과정 학습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내실습의 경우 8개의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간호과정 관련 요인을 집중 학습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사례기반학습이 실습

교육에서 간호과정의 효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

수법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8, 24].

비판적 사고 성향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참여 학생

각각 평균 3.97± .48점과 3.86± .47점으로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Lim[22]의 연구에서의

3.84± .34, Kim과 Choi[23]의 연구에서의 3.41± .31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

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집단 간

비판적 사고 성향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Kwak[25]의 연구와 Lee[2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임상실습 대체 교내 실습프로그램을 Kwak[25]은 시뮬

레이션 교육과 EMR 프로그램, Nursing Skills 등으로

구성하였고 Lee[26]는 학생들이 개발하는 가상사례를

활용하여 학습 및 평가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위의 다양한 교수법 및 컨텐츠 등

으로 구성한 교내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실습제한에 대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습 만족도는 세부 항목별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실습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t=-.98,

p=.040)와 다른 학생에게 추천(t=-.19, p<.001)정도가 실

습집단이 교내실습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과 8개의 사례기반학습 관련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

이 실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

하며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2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Lee[26]의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의 실습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므로 다양한 교수법과 간접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교

내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가

교내실습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12]에 따라 학습몰입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실습환경구축과 대학 내 전문조직의 적극적

인 지원도 요구된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은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나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며[27,

28] 이를 통해 현실감 있는 교내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

에서 간호대학생 3학년 5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과 교

내실습 교육 간 간호과정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교

육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내실습의 효과를 확인

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연구이다. 연구 결과 임

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의 간호과정 자신감과 비판적 사

고 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만족도의 실습

전반에 대한 내용(t=-.98, p=.040)과 타 학생에게 추천

점수(t=-.98, p<.001)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만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습환경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

하였으므로 실습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실습내용으로 구성의 질을 높여 교내실습의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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